
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하여 

 

정확한 이해의 필요 
 

�우선 대전제로서의 사항 

�원자로 자체는 정지해 있음. 즉, 핵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. 

�노심의 연료가 일부 융해되어 있어 붕산수 혹은 바닷물을 넣어 온도를 내리고 있음. 

�수소폭발의 위험성은 아직 있음. 

 

�이번 폭발은 

�수소폭발 – 연료가 냉각되지 않고 열이 높아져 연료를 넣는 금속관의 산화반응에 의해 수소가 

발생하여 건물로 흘러 들어 폭발한 것. 

그러므로, 핵폭발이 절대 아님!!! 

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

 

�수소폭발의 결과 

�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작업한 결과 수소폭발과 함께 방사능이 확산되었음. 

�이 방사능 확산은 일시적인 것이지만, 이와 같은 작업에 의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음. 

�하지만 방사능에 의한 피폭의 문제 없음 

 

�방사능이란 무엇인가? 

방사능(방사성물질의 능력) 

 

 

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

는 단위를 시벨트(Sv)라고 함 

 

 

방사선을 발함 

 

�방사선에 대하여 

�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있음 �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음 � 일상 생활에서 

경험하는 위 검사, 이 치료 등에 사용되는 X-레이가 한가지 예 

 

�피폭이란 무엇? 

�방사능을 가진 물질의 미세한 파편이 몸에 묻었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의 양(시벨트) 

�그러므로 물로 씻어낼 수 있음(제염이라고 함, 본인도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.) 



�이에 대한 대처는 화분증(꽃가루 알레르기)의 대처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. 

 

�이외에 피폭에 대하여 

�방사성물질이 의복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‘피폭’이라고 함. 

�하지만 이 방사성 물질을 입으로 흡입하게 되면 몸 안에 쌓이게 되므로 좋지 않음(이를 내부피

폭이라고 함). 

�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화분증 대처용의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대처 가능. 

 

�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피폭이라고 하는가? 

�이번 방사선양은 일본의 기준으로 1년 분을 1시간에 피폭한 정도의 양. 

�하지만 이것이 몇 시간,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음. 

�이번에는 위 검사용 X-레이의 2배의 양이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X-레이를 쐬지는 않음(치과용 

X-레이는 이의 10배) 

 

�피폭양 참고 비교 

�나리타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왕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자연방사선을 피폭하는가? 

�왕복 200마이크로시벨트 피폭 

 

�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? 

�이번 수소폭발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. 

�방사능의 확산에 의한 오염 가능성은 현재 발전소 20km 반경 이내.  

 

�결론 

�발전소 근처로 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음 

�발전소 근처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긴팔셔츠를 입고 귀가 후에는 손을 씻고 셔츠를 세탁하

면 괜찮음. 

�도쿄에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됨. 

�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 

 


